
베드로를 여러 번 부르신 주님<누가복음5:1-11>
 * 학자들 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베드로를 주님이 세 번 부르시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부활 후 세 번 찾아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소명과 사명을 받
고 사랑해도 흔들리고 넘어지며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목사님은 말씀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아프게 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사랑임을 믿어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
심으로 괴롭게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짐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모습보다는 영혼의 중심을 보시기에 세상에서 갖춘 조건이 아니라 갖추지 못한 그 조건을 오
히려 유리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알아서 세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에 좋
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여러 번 부르시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과 열심을 깨닫는 시간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첫 번째 만남은(요한복음1:40-42) 침례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영혼의 흐름을 확인하여 베드로에게 전도하고 인도하여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이 만남은 인사 정도의 비공식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만남은(마
태복음4:18-22)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후 마태복음과 본문 누가복음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과 서적을 종합하여 더 연구
해 보면 다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일 수 있겠습니다. 그물을 깁고 던지며 성실하
게 일하는 베드로를 불렀으나 얼마 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만남은(누가복음5:1-11) 밤새 그물질에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하여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기적을 경험한 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세 번째 
만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만남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
수님의 부활 후 만남이 있기에 세 번 만남은 확실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베드
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이라 혼나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등 
믿음이 흔들리고 약점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고 지금 내가 내 모습으로 될 수 있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여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 하십시오.

2) 베드로를 세 번째 부르시는 예수님
 게네사렛 동네의 호수에서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기도 하셨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베드로는 예
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생, 스승님, 주여 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새롭게 바뀌는데 
이렇게 우리도 주님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듯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에 갑자기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경청
하여 듣고 믿음으로 청종하여 듣기에 예수님을 대하고 부르는 호칭이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
도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밤새 수고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
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은 내리는
데 <말씀에 의지하다>란 정말 믿어서 순종 한다의 의미보다는 그렇게 말씀 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만약 이 때 죄인임을 알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 고
백 후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았고 세 번 부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잡힌 후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 고꾸라지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떠나라 한 
것은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의심 많고 변하지 않는 연약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용 하
시는 것에 대한 경외함과 감격의 체험으로 인한 때문 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
적 상태가 불안정하고 흔들림을 인정하고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이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마태복음17:20) 오늘 내
가 나 된 것 역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기가 잡힌 것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서 비젼과 사명을 찾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3) 예수님의 인내, 사랑, 열심(요한복음21:1-23)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가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
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모순되었지만 주님은 우
리의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
다. 세 번이나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지만 실수를 거듭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림 후 예수님
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 등을 모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불
문하고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며 붙잡아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책망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